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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

효과와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 만

14 ~ 15세의 남녀 중학생 총 38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9.0과 PROCESS macro 4.2의 Model 4와 Model 1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는 분노반추를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분노반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때

슬픔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슬픔반추가 분노반추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하

였으며, 분노 중심 접근을 넘어 슬픔반추라는 인지적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주요어 특성 분노, 관계적 공격성, 분노반추, 슬픔반추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and the mod-

erated mediating effect of sadness rumination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trait anger

on relational aggression. A total of 383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4 to 15 years old liv-

ing with their parents in South Korea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SPSS 29.0 

and PROCESS macro 4.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adolescents' trait anger

indirectly influenced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anger rumination. Furthermor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adness rumination was significant in the process of ado-

lescents' trait anger influencing relational aggression through anger rumina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trait anger, the higher the level of anger rumination, which in turn

increases relational aggression. At this point, the higher the level of sadness rumination,

the smaller the mediating effect siz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Therefore, adolescents' sadness rumination may play a role in allev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study also lays the foundation 

for a more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by including sadness rumination beyond an an-

ger-centered approach.

Keywords trait anger, relational aggression, anger rumination, sadness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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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 성장과 변화

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시기로서(이하연, 박주희, 2014), 

특히 또래의 영향이 커지며 사회적 관계가 확대된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거부되면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어려움을 겪으며(김춘희, 2002), 공격성 등의 반

사회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Leary, Twenge, & Quinlivan, 

2006).

이 중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을 가하는 목적으로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

의 공격성으로서(Crick & Grotpeter, 1995), 사회인지

능력 및 언어능력이 발달된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서미정, 2012).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학교나 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려우며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

만(안현진, 금명자, 2018),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도 최근 그 위험성이 알려

지면서 주목받고 있다(신민진, 하은혜, 2020; 전아영, 

김은하, 2020).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경쟁적 태도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갈등을 유발하여 또

래로부터 선호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박수진, 박창열, 

이동훈, 2020). 관계적 공격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또한 또래 거부, 내현화 문제 및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

하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Owens, 

Slee, & Shute, 2000; Preddy & Fite, 2012). 따라서 중

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이하연, 박주희, 2014).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의 원동력 또는 동기로서 개인

과 사회 전체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verill, 

1983). 특성 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개인의 

특질로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분노 경향성으로서

(조명현, 2021; Deffenbacher et al., 1996), 특히 청소년

기의 반복적이고 격렬한 분노 경험은 고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Quinn, Rollock, & 

Vrana, 2014). 특성 분노가 높은 청소년은 흡연 및 성적 

저하와 같은 부적응 결과를 보이며, 이에 따라 교사와 

또래는 특성 분노가 높은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Quinn et al., 

2014).

좌절-공격성 모델에 따르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

서는 좌절에 의해 유발되고, 부정적 정서의 정도에 따

라 적대적인 반응으로서 공격성이 나타난다(Berkowitz, 

1978; Berkowitz, 1989). 따라서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은 

개인은 도발에 직면했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데(Bondü & Richter, 2016), 특히 자아중심

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관

계적 공격성을 보인다(한영경, 김은정, 2011).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이서란, 2014; 

황수정, 2015; Gresham, Melvin, & Gullone, 2016).

반추는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변인으로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한 가지로 분류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특히 청소년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적 압력을 느끼고 대부분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거쳐 

수동적 공격 방법을 택한다는 사실(이규미, 1998)에 따

라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노반

추라는 특정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춘 반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분노반추는 분노 정서와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을 의

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인지과정으로 정의된

다(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이때 분노

반추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성찰의 효과를 일부 가

지기도 하지만, 성찰이 아닌 그 사건에 계속 머물게 되

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

다(이은화, 2010). 특히 청소년의 분노반추는 적응적으

로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분노를 감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증폭시킨다(김은희, 2020). 따라서 청소년

은 분노반추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지속하고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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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불안, 우울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

며 공격성 또한 높아진다(Harmon, Stephens, Repper, 

Driscoll, & Kistner, 2019). 즉, 분노반추는 청소년의 정

서 및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노를 경험하면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이 부당하다

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분노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며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반

복하는 경향이 있다(민희진, 박경, 2015). 따라서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노반추를 인지의 과정으로서 특

성 분노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성 분노가 있

는 개인에게 분노반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홍준혁, 2023; Besharat, Nia, & Farahani, 

2013; Takebe, Takahashi, & Sato, 2015). 더불어서 분

노반추는 공격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촉발요인으로서

(배라영, 최지영, 2018),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아영, 김은하, 2020; Peled 

& Moretti, 2007) 뿐만 아니라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김주영, 명소연, 이동훈, 2022)를 통해 폭

넓은 연령대에서 분노반추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

성이 증가함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 청소

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국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반응적 공격성(Quan et al., 2022) 및 공

격성(Wang et al., 2018)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유

사한 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종단연구에서도 6개

월 간격으로 특성 분노가 이후의 분노반추를, 분노반추

가 다시 이후의 사회적 공격성을 예측함을 살펴볼 수 

있다(Li & Xia, 2020).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다른 형태

의 공격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 청소년의 관

계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모델을 통해 특성 분노, 분노반

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사

회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IP)(Crick & Dodge, 1994)은 6단계에 따라 개인이 사

회적 단서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발

생한다고 보며, 최근에는 높은 정서성을 가지거나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가진 개인은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결

함을 보인다고 설명한다(Lemerise & Arsenio, 2000).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단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분노반추는 이후 반응 결정 및 

실행 단계에서 정서적 자극을 증폭시키므로 공격 행

동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계한비, 김정민, 

2025). 다음으로 일반 공격성 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Anderson & Bushman, 2002)은 정서, 

인지 및 생리적 각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개인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한다. 따라서 분노반추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내적 상태

와 행동이 함께 증가하며(Kersten & Greitemeyer, 2024), 

이를 통해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특성 분노는 인지 요

인인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SIP는 분노반추의 인지적 증폭 과정

을, GAM은 분노반추가 행동화될 수 있음을 설명함으

로써,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는 관계를 두 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및 분노반추의 관

계는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관계적 공격성의 

보호요인은 대체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으

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각하거나, 실제보다 자신의 

현실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특성으로서(박성민, 

임정하, 2021) 낙관적인 재해석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 중심 변인들이 관계적 공

격성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서 및 인

지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분노 외의 

슬픔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추인 슬픔반추에 주

목하고자 한다.

슬픔반추는 슬픔에 집중하고, 슬픈 정서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반복적인 사고로 정의된다(Conway, 

Csank, Holm, & Blake, 2000). 슬픔반추는 우울과 관

련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Peled & Moretti, 

2010). 그러나 슬픔반추 척도는 슬픔이라는 정서 자체

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우울의 증

상과 관련 있는 우울반추 척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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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Kelley, Walgren, & DeShong, 2021). 슬픔반추

는 행동 지향적 사고가 아닌 수동적 사고를 유발하며, 

자아에 대한 부정적 초점을 포함한다(Peled & Moretti, 

2010). 따라서 슬픔반추는 내적인 슬픔에 집중함으로

써 공격적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동기와 에너지가 제

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Fahlgren, Puhalla, Sorgi, & McCloskey, 2019). 이

는 슬픔반추가 분노반추로 인해 활성화된 공격 동기를 

내면적 정서 처리로 전환시키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슬픔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다. 공격성 전반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

행연구들에서도 슬픔반추와 공격성의 방향은 비일관

적으로 나타났다(Fahlgren et al., 2019; Li, Zhao, Dai, 

& Zhang, 2021; Peled & Moretti, 2010).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슬픔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상관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또래 피해를 경험한 개

인을 성인기까지 추적한 종단연구에서, 분노반추는 성

인기의 공격성을 예측하였지만, 슬픔반추는 성인기의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Malamut & Salmivalli, 

2023). 구체적으로 분노반추가 높고 슬픔반추가 낮은 

아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슬픔반추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Harmon 

et al., 2019). 이와 반대로 국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함께 또래 피

해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를 매개하며, 관계적 공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21). 이러한 상

반된 연구 결과는 슬픔반추의 조절효과가 관계적 공격

성 발생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슬픔반추가 어떤 조건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

증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슬픔반추가 특성 분

노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완화하는지 혹은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완화하는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

내 청소년의 특성 분노와 분노반추의 경로에서 슬픔반

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슬픔반추의 정서적 몰입은 분노반추와의 방향성에

서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진다. 분노반추는 공격성

으로 발산되기 쉽지만, 슬픔반추는 폭발적인 행동보다

는 위축 및 억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슬픔반추는 그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탐색하고, 분노반추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

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

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적, 인

지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역

할과 의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

조)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125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반추가 매개효과

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슬픔반추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의 

만 14 ~ 15세의 청소년 38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남학생은 164명(42.8%), 

여학생은 219명(57.2%)이었으며, 만 14세는 60명

(15.7%), 만 15세는 323명(84.3%)이었다. 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은 63명(16.4%), 중학교 3학년은 320명

(83.6%)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46 ~ 50세(부: 41.8%, 

모: 37.8%)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아버지는 51 ~ 55세

(26.4%), 41 ~ 45세(19.2%) 순으로, 어머니는 41 ~ 45

세(32.4%), 51 ~ 55세(15.4%) 순으로 이어졌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61.9%, 모: 64.2%)이 가

장 많았으며, 이후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19.1%), 대학원 이상(11.2%) 순으로, 어머니는 고등학

교 중퇴 또는 졸업(19.3%),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한영경과 김은정(2011)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

인 외현적 공격성(20문항)과 관계적 공격성(20문항) 중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

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도 내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

들에게 말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다(2

점)’,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

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Cronbach’s α는 .94

이었다.

2) 특성 분노

특성 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과 

Solomon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

덕웅, 전겸구, 이장호와 Spielberger(1997)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인 상

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중에서 특성 분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를 살펴보면, ‘나는 불같은 성격이다.’, ‘나는 다른 사람

들 앞에서 비난을 받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등의 문항

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렇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게 보고될수록 특성 분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특성 분노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3) 분노반추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하고 정은의와 송현주(2010)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K-A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

되며, 분노후사고(7문항), 원인이해(3문항), 보복사고(4

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

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분노후사고의 경우 ‘과거

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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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인이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

다.’ 등이 있으며, 보복사고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상

대방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참 동안 한다.’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원인이해의 경우, 분노후사고 및 보복사고

와 다르게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가지지만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도 정적 상관을 가지며 혼합된 결과를 

보인다(정은의, 송현주,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하여, 분노반추의 역기능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거

의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상당히 그

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수록 분노반추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반추의 Cronbach’s α는 .93

이었다.

4) 슬픔반추

슬픔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onway 등(2000)의 슬

픔에 대한 반추 척도(Rumination on Sadness Scale; 

RSS), Sukhodolsky 등(2001)의 분노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 ARS)와 Caprara(1986)의 소실-반추 

척도(Dissipation-Rumination Scale)를 수정보완한 Peled

와 Moretti(2007)의 슬픔반추와 분노반추 척도(Sadness 

and Anger Rumination Inventory; SARI)를 직접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을 위해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생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인이 번역 후,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아동학 대학원생 1명에 의

해 역번역을 하였다. 번역과 역번역본을 비교하여 문항

을 수정한 후에 아동학 전공 교수 1인 및 아동학 전문

가 1인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였다.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인 분노반추와 슬픔반추 중에서 슬픔반추 11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 

나를 슬프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과거

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슬프다.’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게 보고될

수록 슬픔반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슬픔반추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ewha-202503-0029-02)을 

받은 후에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

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리서치 업체의 패널 중 부모와 함

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의 만 14 ~ 15세 청소년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설명문을 읽고 

법정대리인이신 부모와 연구대상자인 청소년 모두 연

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 조사가 이

루어졌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20분이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연구대상자에게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의 규정

에 따른 소정의 보상이 제공되었다. 총 383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결측치 없이 모든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성차가 보고된 바 있어(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Crick, Bigbee, & Howes, 

1996;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내

적합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Cronbach’s α)를 산

출하였다. 둘째,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중공선성 

검토를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셋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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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4.2의 Model 4(Hayes, 2017)를 활용하여 매개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가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4.2의 Model 15(Hayes, 2017)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Johnson-Neyman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한 영역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으며, 조절

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

인의 세 집단(-1SD, M, +1SD)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를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지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왜도 범위는 -.03 ~ 

.82였으며, 첨도 범위는 -.94 ~ .27로 나타나 정규성 기

준을 충족하였다(George & Mallery, 2019).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분노반추, 슬픔

반추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한 결과(표 1 참조), 특성 분노는 분노반추

(r = .67, p < .001), 관계적 공격성(r = .43, p < .001), 

슬픔반추(r = .48,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관계적 공격

성과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노반추

는 관계적 공격성(r = .44, p < .001), 슬픔반추(r = .69,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분노반추 수준

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과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반추(r = 

.26, p < .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슬픔반추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2.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때 성별을 통제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 분산팽창지수(VIF)

는 1.39 ~ 2.78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

었다. 독립변인인 특성 분노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69, p < 

.001).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특성 분노가 매개변인인 

분노반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1.12, 

p < .001). 매개변인인 분노반추는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9, 

p < .001). 매개변인인 분노반추와 독립변인인 특성 분

노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37, 

1 2 3 4

1. 관계적 공격성 -

2. 특성 분노 .43*** -

3. 분노반추 .44*** .67*** -

4. 슬픔반추 .26*** .48*** .69*** -

M 12.69 21.16 30.15 30.65

SD  9.75  5.97  9.91 11.73

왜도   .82   .38   .33  -.03

첨도   .27  -.42  -.71  -.94

***p < .001.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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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청

소년의 분노반추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반추 수준이 높

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신뢰구간 95%에서 표본 수 5,000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청소년의 특

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반

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B = .32, 95% CI [.187, 

.461]).

3.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때 성별을 통제하여 조

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

저,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1.12, p < .001). 다음으로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B = .33, p < .001), 분노반추가 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37, p < .001). 그러나 슬픔반추가 관계적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으로, 특성 분노와 슬픔반추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분노반추와 슬픔반추의 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 = -.01, p < .05),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

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슬픔반추의 모든 수준(-1SD, 

M, +1SD)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분노반

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또한 슬픔반추 수준이 낮

을 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슬픔반추 수준

에 따라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son-Neyman 검증 결

과, 평균중심화된 슬픔반추 값이 14.42(원점수 기준 약 

45.07점)를 초과할 때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신뢰구간 95%에서 

표본 수 5,000개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 

95% CI [-.027, -.004]).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7 참조),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

B SE β t
95% CI

R2(F)
LLCI ULCI

특성 분노 → 관계적 공격성 .69 .08 .42  9.17*** .541  .836 .20(46.66***)

특성 분노 → 분노반추 1.12 .06 .67 17.74*** .993 1.240  .45(157.63***)

특성분노 → 관계적 공격성 .37 .10 .23  3.75*** .176  .564
.24(40.54***)

분노반추 → 관계적 공격성 .29 .06 .29  4.79*** .168  .402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01.

표 2. 특성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N = 383)

B SE
95% CI

LLCI ULCI

특성 분노 → 분노반추 → 관계적 공격성 .32 .07 .187 .461

표 3. Bootstrapping을 통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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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슬픔반

추의 낮은 수준(B = .58, 95% CI [.377, .822])과 평균 

수준(B = .41, 95% CI [.258, .583]), 높은 수준(B = .24, 

95% CI [.040, .44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슬픔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분노반추로 인해 높아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슬픔반추가 유의미하

게 약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통

해 살펴보자면, 슬픔반추가 낮은 집단에서는 분노반추

가 증가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슬픔반추가 높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분

노반추 수준 증가에도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폭이 상대

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슬픔반

추가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의 강도를 약

화시키는 조절 역할을 보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B SE t
95% CI

R2 F

(df1, df2)LLCI ULCI

종속변인: 분노반추

특성 분노 1.12 .06   17.74***  .993 1.240 .45
157.63***

(2, 380)

종속변인: 관계적 공격성

특성 분노  .33 .10    3.33***  .136  .528

.26
21.76***

(6, 376)

분노반추  .37 .07    5.01***  .223  .512

슬픔반추 -.06 .05 -1.19 -.163  .040

특성 분노 ✕ 슬픔반추  .02 .01  1.87 -.001  .034

분노반추 ✕ 슬픔반추 -.01 .01  -2.54* -.023 -.003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5. ***p < .001.

표 4. 특성 분노와 분노반추를 통한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N = 383)

B SE
95% CI

LLCI ULCI

M - 1SD .58 .11 .377 .822

M .41 .08 .258 .583

M + 1SD .24 .10 .040 .440

표 7.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N = 383)

수준 B SE t
95% CI

LLCI ULCI

슬픔반추

M - 1SD .52 .11  4.95*** .314 .728

M .37 .07  5.01*** .224 .512

M + 1SD .22 .08 2.57* .051 .379

주.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p < .05. ***p < .001.

표 5. 슬픔반추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기울기 검증 (N = 383)

B SE
95% CI

LLCI ULCI

슬픔반추 -.01 .01 -.027 -.004

표 6. Bootstrapping을 통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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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 관계에서 슬픔반

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먼저, 청

소년의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공격성(박인구, 한기백, 2014; 이홍, 김은

정, 2012; 장혜원, 2018) 및 관계적 공격성(이서란, 

2014; 황수정, 2015; Gresham et al., 2016)과 유의미하

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는 욕구가 크지만,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는 오히려 사

회적 관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Karababa, 2020),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공격성으로 전환되

어 나타난다(이현진, 유조안, 2022). 다음으로 청소년

의 특성 분노가 높을수록 분노반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예측

한다는 선행연구(홍준혁, 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높은 특성 분노 경향이 있는 집단에게 높은 분노반

추가 나타남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손민정, 장혜인, 2023; 

최희숙, 주영아, 2020; Fahlgren et al., 2019; Krauch et 

al., 2018)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특성 분노를 지닌 청소년은 더 광범위한 상황과 자극

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장혜원, 

2018), 분노반추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이후에 시작

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Denson, 2013) 다양한 상황에

서의 빈번한 분노 경험은 분노반추를 할 확률을 높인

다. 또한 청소년이 많은 분노반추를 보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분노반추가 공격성(신민진, 하은혜, 2020; 윤혜린, 

2020; Martino et al., 2018) 및 관계적 공격성(김주영 

등, 2022; 배라영, 최지영, 2018; 장희란, 윤성민, 2022; 

전아영, 김은하, 2020; Zhu, Lu, Li, Tian, & Bai, 2024)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관

계적 공격성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반사적 반응이 

아닌,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적인 과정

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전아영, 김은하, 2020), 

분노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길수록 분노의 정서가 증

폭되어 공격성이 발생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경우 사회

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은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공격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그림 2.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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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수

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사회적 

공격성에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i & Xia, 

2020)와 특성 분노와 공격성 사이의 분노반추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Quan et al., 2022; Wang et 

al., 2018)와 유사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청소년의 매개 경로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노반추는 분노

를 약화시키거나 조절하지 못하며, 분노하는 기분과 공

격적인 생각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때문에 분노를 해결

하는 능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Wang et al., 2018).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정보처리이론(Crick & Dodge, 

1994)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하여 분노반추를 겪는 개

인이 분노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해석하며, 이러한 과정이 공격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정보에서 정서 처리와 인지의 통합 모델(Lemerise 

& Arsenio, 2000)에 따라 높은 특성 분노를 가진 개인

이 사회정보처리 과정인 분노반추에 결함을 보일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공격성 모델(Anderson 

& Bushman, 2002)에 따라, 개인적 요인인 특성 분노가 

인지적 요인인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이르

는 과정이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

계적 공격성의 인지적인 역할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서, 인지, 각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

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슬픔반추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슬픔

반추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

년의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 경향이 증

가하며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슬픔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 

간 정적 관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

다. 슬픔반추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면 먼저, 분노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에서 나타난 슬픔반추의 조절효과가 유의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분노반추가 관계적 공격성을 증

가시키는데, 이때 분노반추와 반대로 슬픔반추는 또래

로부터 덜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공격성을 완화시

킨다는 선행연구(Peled & Moretti, 2007)와 유사한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상호

작용을 하며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Harmon et al., 2019)를 지지한

다. 즉, 높은 생리적 각성으로 인해 감정이 외부로 표출

될 가능성이 높은 분노와 달리, 슬픔은 저각성의 부적

정서로서 분노와 반대로 작용하므로(Russell, 1980) 각 

정서를 되새기는 분노반추와 슬픔반추가 반대의 영향

을 하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추하게 되면 공격적 행동과 같은 타인에 대한 부정

적 영향이나 행동을 촉진하지만, 슬픔에 대해 반추하면 

내면으로 향하는 수동성과 자책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Harmon et al., 2019; Rusting & Nolen-Hoeksema, 

1998). 그러나 슬픔반추의 완화 기능이 모든 경로에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성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노한 개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과정에서 슬픔이 유도된 후에는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실험연구들(Lutz & Krahé, 2018; Zhan, Ren, Fan, & 

Luo, 2015)을 지지하지 않으며, 본 연구는 슬픔 정서를 

직접 유도한 것이 아니라 슬픔반추라는 인지적 정서조

절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실험연구들과 차

이가 있다. 또한 특성 분노는 일상에서 분노를 경험하

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 성격 구성 요소로서(이홍, 김

은정, 2012; Owen, 2011) 매우 강한 정서적 상태를 의

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서의 활성 정도가 매우 크

므로 인지적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강한 정서를 상쇄시

킬 만큼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조명현, 

2021). 이에 따라 슬픔반추는 조절변인으로서 분노반

추의 영향력은 완화할 수 있으나, 보다 강력한 정서적 

경향성을 지닌 특성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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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의미하게 완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해 관

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슬픔반추의 조

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높은 특성 분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의 분노반추 수

준이 높고 이어서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나며, 이때 이

러한 개인의 슬픔반추는 더 낮은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Fahlgren et al., 2019)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슬픔반추와 분노반추는 서로 다른 생각, 정

서 및 운동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독립적인 형태의 반

추로 간주되어(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Peled & Moretti, 2010) 개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슬픔반추

가 분노반추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시킴을 유

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자기보

고식 설문 자료와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온라인 패널 표집 방식은 자기

선택편향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응답자의 성

실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온라인 설문 응답의 신

뢰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모든 변인

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함에 따라 공통방법편향에 의

해 변인 간 관계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과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타인평정 및 교사보

고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 시간적 선

후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중

학교 3학년 비율이 높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다양한 가족구

조 및 전체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이에 따라 정서, 인지 및 행동 변인 간 관계를 폭넓

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 환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 분노의 선행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성 분노는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

이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

적 환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특성 분노의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여 어떤 맥락에서 

특성 분노가 강화되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슬픔반추 척도를 

번역⋅역번역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으나, 한국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타

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별도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검증 등을 통해 번안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노반추와 슬픔반추는 반추라

는 공통된 인지적 처리과정을 공유하므로 높은 상관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각각 분노와 슬픔이라는 상이한 정

서적 초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판별타당도를 별도로 검

증하지 않았으므로 구성개념 간 중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

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두 구성개념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슬픔반추가 관계적 공격

성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방향성에 관한 제한된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슬픔반추

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슬픔반추의 완화 효과를 설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심리

적 기제까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이러한 기제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완화 과정을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특성 분노가 분노반추를 통

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

년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적 결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과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의 관계적 공격성 및 나아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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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 및 인지 측면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사회 적응

에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슬픔반추를 한

국 청소년 표본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분노반추 외

의 부정적 정서 유형에 따른 반추를 함께 살펴봄으로

써 반추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

다. 또한 슬픔반추를 조절된 매개모형에 적용하여 변인 

간 관계의 조건적 과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방법

론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슬픔반추가 분노반추와 관

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성 분노가 분노반

추를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커

지면 분노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나타나며, 이

때 슬픔에 대한 반추가 이러한 분노의 경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슬픔반추는 기존 

국외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온 인지적 정서조절 요인이

지만,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

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

로 슬픔반추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특히 조절

된 매개모형을 적용하여 정서⋅인지 변인의 구조적 관

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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